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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‘논란의 현장 ’ 암바토비를 가다” (5.14, 서울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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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정부는 암바토비 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사업철수를 추진 중이나
현장에서는 성공 목전에 철수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

ㅇ 니켈 완성품 공장도 밤낮 없이 가동 중이며 매년 1만톤 가량의
니켈도 국내에 반입 중, ‘20년에는 영업이익 흑자달성 기대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정부는 자본잠식 확대, 채무불이행 위험 제기에 따라 광물공사를
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‘광물공사 기능
조정 세부방안’을 3.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

ㅇ 부실 주요요인으로 암바토비 등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투자와 건설
생산 정상화 지연에 따른 투자비 급증, 수익창출 지연 등을 지적

* 암바토비 투자액 19.3억불(보증 4.1), 회수액 0.2억불, 손실 누계 8.7억불

□ 이에 따라 광물공사의 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으로 하였으나,
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음(자산가치 하락 방지)

ㅇ 자산관리 및 매각의 전문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심의 의결
기구로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설치 추진

ㅇ 매각시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 등 해외자산의 전략적
중요도를 감안하여 추진

□ 또한, 기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지만,
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 강화 계획

* 공사 전문인력 노하우 활용 해외자원 탐사 지원, 기술 컨설팅, 유망사업
발굴·정보제공 등 민간지원 서비스 강화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윤정원 팀장 (044-203-5150)
김은성 사무관 (044-203-515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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